
GIST, 2026학년도 입학식 개최…
“왜 연구하는지 끊임없이 질문하라”

- 신입생 527명 첫걸음, 가족 200여 명 축하

- 신입생 캠프로 영어강의·안전교육·동아리 소개·선후배 교류 등 대학생활 준비

▲ GIST가 26일(목) 오전 11시 오룡관 대강당에서 2026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총장 임기철)은 26일(목) 오전 11시 오룡관 대강당에서 

2026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입학한 신입생은 학사과정 290명, 석사과정 150명, 석박통합과정 57명, 박사

과정 30명 등 총 527명이며, 학부모와 가족 200여 명도 함께해 새로운 출발을 축

하했다.

입학식은 김근영 교무처장의 학사보고를 시작으로 총장의 입학허가 선언, 신입생 

대표 입학선서, 신입생 일동의 ‘GIST 정신(GIST Spirit)’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 GIST 2026학년도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이 ‘GIST 정신(GIST Spirit)'을 낭독하고 있

다.



입학 성적이 우수한 24명에게는 총장장학증서가 수여됐다.

▲ 임기철 총장이 GIST 2026학년도 입학식에서 입학식사를 하고 있다.

이날 환영사에서는 GIST 환경·에너지공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분리막(멤브레인) 

기술 기반 의료·환경 솔루션 기업 ㈜이노셉을 창업한 장경훈 대표와 물리·광과학과 

학사과정 이태균 졸업생이 연사로 나서 신입생들을 격려했다.

▲ 장경훈 ㈜이노셉 대표가 GIST 2026학년도 입학식에서 신입생을 격려하고 있다.

장 대표는 “선택의 기로에서 후회를 두려워하거나 용기 부족을 이유로 시간을 흘려

보내지 말고, 선택에 책임지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책임의 무게를 배움

의 기회로 삼아 학교의 연구 인프라와 동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도전하라”고 

당부했다.



▲ 물리·광과학과 학사과정 이태균 졸업생이 GIST 2026학년도 입학식에서 신입생

을 격려하고 있다.

이태균 졸업생은 재학 당시 시인 이상의 「오감도 시제4호」를 전자기학적 관점에서 

해석한 융합 연구 논문을 발표해 학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는 “GIST는 학생

과 교수 간 거리가 가까워 다양한 기회에 도전할 수 있는 대학”이라며 “주저하지 

말고 스스로 움직이며 대학 시절을 도전의 시간으로 채우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기철 총장은 입학식사에서 “AI 대전환 시대에 인류와 국가의 미래는 과학기술 인

재의 선택과 판단에 달려 있다”며 “기술은 수단일 뿐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사람인 만큼, ‘왜 이 연구를 하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

했다.

▲ GIST 2026학년도 입학식에서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어 “AI 단과대학 설립, GIST-Arm 스쿨 신설, AI 반도체 연구원 설립 등 혁신의 

여정이 펼쳐질 이곳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인재로 성

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학사과정 신입생들은 입학에 앞서 기숙사에 입소해 2월 19일부터 27일까지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신입생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

캠프는 ▴집중 영어 강의 ▴학사·생활 안내 ▴연구실 안전 및 폭력 예방 교육 ▴재

학생 특강 ▴조별 멘토링 ▴동아리 소개 ▴공연 행사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으

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신입생들은 학업 준비와 교내 활동 정보를 미리 익히고 또

래 및 선배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게 된다.


